
<보도내용>

□ 2025.6.26. 아시아경제 등은 “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

사실상 폐기하였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재정부 입장>

□ 정부는 경기 대응이라는 재정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

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 중입니다.

□ 다만, 현재는 재정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

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국면으로,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

 ㅇ 이에 금번 추경안을 추진하면서 지출구조조정 노력 등을 병행하였음에도 

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△3% 이내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

측면이 있었습니다.

   * 최근 4분기 연속 0% 내외 성장 등 경기부진 심화, 지난 3년간 및 금년 1차 추경시에도 

국회에서 논의중인 준칙안이 정한 기준을 실질적으로 지키지 못함

· 경제성장률(전기비, %): (’24.1Q)1.2 (2Q)△0.2 (3Q)0.1 (4Q)0.1 (‘25.1Q)△0.2

· 최근 관리재정수지(GDP%): (‘22결산)△5.0 (‘23결산)△3.6 (‘24결산)△4.1 (‘251차추경)△3.3

□ 현재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, 

“폐기”라는 표현은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부는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재정의 
지속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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